
[보도자료] 쿠팡, 봄철 졸음운전 예방 인천지역 민관 안전 캠페인
전개
2025. 5. 23.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인천시청·남동구청·인천논현경찰서 등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지난 3월 ‘우회전 일시정지’ 민관 합동 캠페인 이어 봄철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쿠팡·CLS “현장 밀착형 안전 캠페인,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며 지속 확대해 나갈 것”

2025. 05. 23. 서울 –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기사의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쿠팡과 CLS는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2캠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시청, 남동구청,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졸음운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오후1시~4시)에 맞춰 진행됐다. 쿠팡과 CLS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송기사에
게 졸음 예방을 위한 △졸음껌 △지압봉 △음료 △예방 안내 책자 △에코백 등을 제공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53395/
https://news.coupang.com/archives/53395/


캠페인을 통해 배송기사들은 배송캠프 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교통안전 수칙과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교육받았다.

이번 활동은 쿠팡과 CLS가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교통안전 캠페인의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인천6캠프 배송기사 대상 ‘우
회전 일시정지’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교차로 보행자 사고예방 교육, 안전수칙 안내 및 예방물품 지원 등이 함께 이뤄졌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밀착형 안전 캠페인을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며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배송
기사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지역 사회 전반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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